
시험에 대한 총평 비킬러가 빡빡하지만 계산 자체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자: , . 
료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 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꽤 긍정적‘ ’ . 
인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년도 수능의 계산계산 메타와는 확실히 다른 느. ‘ ’ 
낌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많아서 빡빡한 비킬러를 푸는 것 보단 펜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해. 
야 하는 비킬러를 푸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사설이 지나친 귀류와 계산에만 치중하고 통찰. , ‘ ’
과 풀리는 맛 에서 먼 경향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사설들이 다시 이에 맞춰서 변화했으면 해요‘ ’ , .

평과 마찬가지로 킬러 및 준킬러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다만 이전 월에 비해 6 . 6
번의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준킬러와 킬러의 난이도가 번에 몰린 경향이 존재합니다 저 20 , 20 . 

개인적으로는 번의 난이도를 매우 고평가 합니다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쉬운 문항이20 . 
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나 기본 풀이 시간이 계산량 때문에 길다고 생각되어 어렵다고 생각, .

컷이 인데 이유를 말하자면 시험이 빡빡한건 맞으나 엄밀히 따지면 번 제외 등급 학생45 , .. , 20 1
이 틀릴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가 뜬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해요. 45 ... . 
확실히 화 은 표본이 좀 빡셉니다 그리고 만점 백분위 이 안 잡히는 것도 아쉽네요 극상위1 . 100 . 
권에겐 번만 어려웠기 때문에 찍어서 맞는 학생들도 고려하면 이런 분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20 , 
입니다 번의 난이도를 번에 분배했다면 컷도 내려가고 백분위도 이 나왔을 듯. 20 19 100 ...

참고 양치기는 항상 좋지 않아요 실력이 물올라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 고정만점이나 아무것도 : ( , 
몰라서 뭐라도 풀어야 하는 최하위권이나 하는 것 아 점수가 안 오르네 양치기나 해야지 이런 ). ‘ ’ 
단조로운 생각 말고 틀린 문항 시간이 걸린 문항을 잘 생각해서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메.. , 
꾸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.



번 화학 의 유일한 지엽 파트인 화학의 유1 : 1
용성입니다 구분에서 헷갈린 학생. LNG/LPG 
들이 좀 보여요 어차피 지엽 얼마 있지도 않. 
은데 수특에 있는 것 정도는 다 외워둡시다, . 

번 반응식을 써서 푼 학생들이 많을텐데4 : , 
사실 바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반응 전 모두 원자 분자인데 반응 후 전부 2 , 
원자 분자가 되었으니 부피 비 3 ,   

번 금속의 9 : 반응 문제입니다 . 반응성 문제 
가 아닙니다 반응식을 굳이 적을 필요 없이. , 
전하량 보존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
다 가 의 경우 반응 전 전하량이 . ( ) 이니 
이 될 것입니다 나 의 경우 반응 전 전. ( )
하량과 반응 후 전하량에 대한 식을 세워서,  
 에서  또는 (    반응 )
이 문제를 보고 고전 금속의 부활을 점치는 
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, . 
금속의 경우  반응성이 핵심인데 이는 조건, 
으로 제시하기 힘듭니다.
다만 반응성 없이 금속의 반응만 다뤄도 충, 
분히 어렵게 내는 게 가능합니다 저도 혼자 . 
출제를 해본 적이 있고요 핵심은 전하량 보. 
존인 것만 인지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갑시, 
다 이 실험의 상황처럼 금속 을 첨가하면 양. ‘ ’
이온의 전하량은 일정합니다 또한 다른 가능. 
한 상황으로 양이온 을 첨가하면 양이온의 , ‘ ’
전하량은 첨가한 만큼 증가합니다 이 정도만 . 
알면 충분합니다 정말 불안하시다면 평가원 . 
금속 문항 중 난이도가 낮은 문항을 조금 풀
어도 되지만 굳이.. ?



번 꿀팁 하나로 10 :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
수는 이면 3 Li, 이면 Na인 예외만 제외하면, 
이면 주기 이면 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면 4 2 , 6 3 . 
W, X, Y의 주기가 확정이 될 것이고, Z는 
같은 주기 원소 조건만 쓰면 되겠군요.
참고로 현재 교육과정상 주기성과 전기음성, 
도는 분리가 되어있어 개정 전과 다르게 주, 
기성과 전기음성도는 개별 문항으로 출제 되
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기음성도를 . 
주기성과 섞어서 출제했습니다 앞으로 단원. 
간 융합을 한다는 신호일지 그냥 한번 실험, 
실을 오픈 해본건지 궁금하네요.

번 이 시험의 복병입니다 정답률 무관11 : . , 
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끌렸을 것 같습니다. 
과 에 해당하는 오비탈들을 구해놓고 각, ㉠ ㉡
각 상댓값으로 을 곱할지 를 곱할지 차근1 , 2
차근 판정해야 하는 문항입니다.

근데 사실... 
1) 오비탈에 전자가 없는 경우 ㉠㉡
2)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경우 ㉠, 
㉡이므로, ㉠㉡, ㉠ .㉡

따라서 상댓값에 둘 다 를 곱해주면 됩니다.

번 화 스러운 문항입니다 첨가하는 부피가 12 : 2 . 
mL로 계속 같고 순서만 변합니다 따라서 . 
순서 배열에 무관하게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. 
초기 X의 양은 mmol인데 다까지 , ( ) ㉠∼
의 순서와 무관하게 ㉢ M X가 mL, 
M X가 mL 그리고 물이 첨가되, 
므로 다에서 , ( ) X의 양이 mmol입니다.
나 의 부피가 ( ) mL이므로 X의 양(mmol)
은 이고 조건에 의해 다 에서의 양이 , ( )
입니다 따라서 .  에서  를 
먼저 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. 
마무리 합시다 가 의 . ( ) X의 양은 mmol, 
나 의 ( ) X의 양도 mmol 다 의 양은 , ( )
mmol이므로 은 ㉢ M X입니다.



번 저번 평때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변별했13 : 6
던 산화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산화 환원 반응 ... 
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적응하신 것 . 
같아요 저번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메가 기준  . 
정답률이 였는데 이번엔 , 입니다.
어려운 산화수 계수 맞추기 문항의 경우 방향, 
을 잘 잡으면 필요한 식만 딱딱 뽑아서 깔끔하
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긴장한 . 
탓에 식을 어떻게 세울지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
많아요 그러면 반응식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. 
나열하고 산화수법을 이용해 연립을 하면 풀, , 
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. ...

번 문항의 정답률이 난이도에 비해 낮은데14 : , 
아마 밀도 자료를 보고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. 
런데 사실 저기에 mol당 부피를 곱하면 평(
균분자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구하면 ) . 
매우 쉬워요. 

저런 형태의 밀도 자료가 화 내에서 출제 가능1 
한 밀도 자료 중 거의 유일한 미출제 요소였는
데 드디어 나왔네요, .

번과 자리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마15. 11 . 
지막에 준 자료에서 , 가 제외된 것을 망각하
고... CMg로 착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틀. 
릴 요소는 이것밖에 안보이네요.



번 이 친구도 번과 자리를 바꿔도 됩니16 : 12
다 가와 나의 . ( ) ( ) HO

의 비가   이므로, 
나의 ( ) pH입니다 따라서 .  .

번 사실 마지막에 묻는게 17 : , 농도를 물은 
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(에 을 곱하면 퍼
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).  몰 농도 전환 공식 
을 알면 좀 더 수월하게 풀렸을 가능성은 있습
니다 다만 이거 하나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. , 
새로 공부하거나 굳이 공식을 새로 외우거나 , 
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알았으면 쓰고 . 
아님 말고...
또한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에 대충 , , 
정도 넣고 계산하고 선지에 맞는 값을 찾
았다면 훨씬 쉽게 풀렸을 겁니다 이 값을 그대. 
로 써서 풀어 볼까요?
중화 적정 과정을 잘 읽으면 식초 , mL와 
NaOH mL(mmol 반응) . 이므로 식초 
 g과 NaOH mmol 반응 즉 식초  .  g당 
CHCOOH mmol  mg g 존재 따 , 
라서 , 을 넣었을 때 이 되는 ④
가 답.

번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사설에 매우 18 :
많이 나오던 조건이고 평가원 기출에도 있습니
다 이를 잘 해석하지 못했다면 공부가 더 필요. 
합니다.
가의 표에서의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의 상( )
댓값과 문제의 발문에서 제시한 비율 값이 , 로 
같습니다 나에서 상댓값이 . ( ) 이므로 나에서 , ( )
X와 Y가   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뽑았어 
야 합니다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당연히 . 
부피를 기준으로 내분이 가능한 자료입니다.



번 양적만 풀고 중화는 버리겠다는 마인드19 : 
로 공부한 학생을 제대로 뒤통수 친 문항입니다. 
정말 이례적으로 그냥 말을 더 붙이기가 힘.... 
들 정도로 쉬운 문항이 나왔습니다.
가 산염기 상황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1
같으니 비율을 반으로 가를 수 있다는 것만 알, 
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중간 . .. 
풀이는 전부 할 말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. 
참고로 가 산성도 과조건 입니다( ) .
다만 답을 구할 때 혼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, 
니다 나는 총 . ( ) mL 다는 총 , ( ) mL이므

로 각각 , 
 , 
을 취했어야 합니다 이를 간과. 

하고 그대로 섞은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.
또한 H의 몰 농도가 변할 것임을 망각하고 그
냥 계산해서 틀린 경우도 있었으니 주의.

또한, 
 , 
을 취하는 것 보단, ‘같은 부피로 

혼합한다고 생각 해 주는게 더 똑똑합니다 나’ . ( )
를 배해서 생각해서 혼합을 하거나 나는 , ( ) 
배 다는 , ( ) 배 해서 최소 공배수인 mL로 
맞춰서 혼합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.

번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문제 자20 : . 
체는 복잡하지는 않으나 계산만 귀찮습니다 판, . 
단을 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봤자 . →, 
→의 반응량의 비가   임을 찾는 것인데 
이 정도는 요즘 화 러의 기본 소양이고요1 .

대부분 A
B  

 , A
B  

로 풀었을 건

데 선형성을 이용해서 , , , 에서의 A의 양
을 각각 , , 라고 두고 곱해서 B도 
선형이 될 것임을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. 

계산 팁 하나 :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의 비
가   임을 얻으면 초기 존재 비가 ,   인 것
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응시키면 . 
    을 얻습니다.
이 문제의 다양한 풀이에 대한 칼럼으로 다음에 
뵙겠습니다.


